
참 아름다워라! / 창조의 신비(17)
꼭꼭 숨은 진화론 증거

   Skulls of: 1. Gorilla 2. Australopithecus 3. Homo erectus 4. Neanderthal (La 
Chapelle aux Saints) 5. Steinheim Skull (Archaic Homo sapiens) 6. Anatomically 
modern Homo sapiens

   진화론자들은 환원성 대기(reducing atmosphere, 산소가 거의 없는 대기)가 
결합해 세포가 됐고, 단세포가 장기간에 걸쳐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영장류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4백50만 년 전에
는 영장류인 원숭이나 침팬지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거쳐 도구를 사용
했다는 호모 하빌리스, 두 발로 걸었다는 호모 에렉투스，지혜로운 사람
이라는 호모사피엔스로,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인 네안데르탈인(구인)과 
크로마뇽인(신인)이 호모 사피엔스사피엔스인 현대인으로 순차적으로 진
화해 왔다고 추리한다.   
   이 중에 호모 에렉투스(북경인, 자바인)는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출
현했으나, 이들이 유럽지역으로 이동하여 28만 년 전에 구인으로，4~5
만 년 전 다시 신인으로 대체된 후 8천 년 전에 현대인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다(多) 지역 발생설이다.
   영장류(靈長類)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추리는 허리 경사각, 안면 경사
각, 치아배열, 두뇌용적 등에 근거한다. 그들은 영장류가 사람으로 진화됐
음을 입증하기 위해 지하의 유골을 발굴하여 자기주장에 맞도록 해석한다. 

그러나 해부학적, 형태학적, 분자생물학적인 증거는 영장류나 인간 사이
에 어떠한 전이형태도 없이 서로 완벽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중간형태가 없이 현대인류가 갑자기 출현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새
로 만들어진 이론이 분자생물학 실험에 근거한 단일지역 발생설이다. 미
국의 윌슨과 캔(1987)에 의하면, 현대인은 20만 년 전 중동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탄생하여 중동을 거쳐 전 세계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해
머(1995)는 18만8천만 년 전에, 굿펠로우(1995)는 4만9천 년 전에 첫 
사람인 아담이 살았다고 했다. 이러한 식으로, 현대인의 출현 시기는 3
만5천 년까지 단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7천년설과 중동기
원설에 접근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 호모 에렉투스들이 아프리
카로 이동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多) 지역발
생설의 주창자인 소온과 월포프(1992)는 단일지역설이 화석이나 문화유
적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반박한다. 현재 대부분의 진화론
자들은 단일지역발생설을 지지하지만 두 이론이 상대방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주장이 모두 허구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아프리카에서 인간 유골의 발견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6백만 년 전의 유인원이었다는 서부 아프리카(차드)의 '투마이원인(Homo 
sapiens tumai, 2002)'을 비롯해 15만4천 년 전에 살았다는 에티오피아의 
현대인 유골(Homo sapiens idaltu, 2003), 3만5천 년 전까지 살았다는 이베
리아반도의 네안데르탈인의 유골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학계의 반론이 많으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인류의 기원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영장류의 진화설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한낱 물질의 소산일 뿐이기 
때문에 유물론적 가치관을 갖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수백
만 년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현대 문화의 순서로 발전한 것으
로 기술돼야 한다. 그러나 창조론을 받아들인다면 인류역사는 7천여 년으
로 매우 짧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
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글쓴 이 / 임번삼(명지대학교 왜래 교수) 


